[image: image1.jpg]


[image: image2.jpg]


지난 26일 15시부터 22시 50분까지 장시간의 격론 끝에 그 동안 의견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던 단체교섭 상정안건이 확정됐다.
조합은 이날 속개된 교섭에서 모든 것이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괄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측은 단협갱신과 임금인상안만을 상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그동안 운영되어온 협의체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장학금 및 사내복지기금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측의 의지와 결단이 없다며 단체교섭 석상까지 올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연월차의 경우 조합의 실태조사후 사측이 시정문건만 두번이나 내려보냈지만 뚜렷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연월차 사용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괄상정 할 것인지 아닌지 둘중에 택일하라고 압박했다.

잠시 정회후 사측은 단체협약 갱신, 임금인상, 연월차 강제사용에 관한 사항 만을 본회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조합도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숙의 끝에 연월차 사용 문제는 사장의 의지와 확답을 받고 현장에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연월차 한건을 제외한 5개안건에 대해 일괄상정을 요구했다.

정회후 간사간 의견조율이 있고나서 단체협약 갱신, 임금인상, 인사보수규정,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등 4개안이 본회 상정안건으로 확정됐다. 또한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관계개선협의회에서 장학금 문제는 사내근로복지협의회에서 각각 협의를 하고 단체교섭 종결시점과 동시에 종결키로 했다.
이처럼 연월차 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사 및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은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합의일 경우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조합과 사측 교섭위원들이 늦은 밤까지 진진하게 안건상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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